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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 인도, ‘세포 농업’ 가능성 열리나?

인도의 세포 기반 식품* 기술 회사인 Clear Meat는 고기 육질의 ‘다수용성’ 에 근거하여 세포 기반

의 닭고기 다짐육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을 더 낮추려는 노력에도 결과를 맺었다고 발

표했다.

* �육류, 어류, 해산물의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함. 세포 배양실이 농장이고 

과학기술자가 농부인 셈. 식량위기, 환경문제, 동물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약 10년 전부

터 세포 배양 식품이 연구되기 시작.

Clear Meat 공동 창업자 Siddharth Manvati 박사에 따르면 “Clear Meat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육류

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닭고기의 경우 수용도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다진 닭고

기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닭고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육류이다. 생선을 좋아하거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취향에서 대부분 인도 사람들은 닭고기를 가장 선

호하고 많이 섭취하는 육류이다. 닭고기의 큰 인기는 저렴한 가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부분 소비자 

또한 이에 공감하고 있다. 인도시장에서 닭 한 마리의 가격은 INR 250(3.37달러)이며 가공된 1kg의 닭

고기는 약 INR 100(13.46달러) 수준이다. Clear Meat 집중 제품인 세포 기반 닭 다짐육의 가격은, 1kg

당 INR800~INR850(10.77~11.44달러)로 일반 닭고기 보다 약 2달러 싼 편이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

지 않고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많은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개방적인 편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27% 정도가 강도 높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관련 제품의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인도

India
방콕 지사

출처 : https://www.foodnavigator-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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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기반 육류상품을 대체식품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일반 육류가 많이 소비되는 국가임에도 불

구하고 시장가능성이 매우 유망하므로 시도해볼 이유가 충분하

다”고 Manvati 박사는 말했다.

약 300명 도시 거주 소비자 대상으로한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

의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67%가 “실험실에서 재배한 동물 고

기를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

제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세포 기반 식품을 GMO(유전자 변형 생

물)*라고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유전자 변형 생물은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

도록 한 생물체이다. 본래 유전자를 변형 및 조작하여 생산성 및 상

품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GMO 식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

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포 기반 식품과 

GMO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한 종류의 제품

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장점과 동시에 해당 

기업의 파일럿 제품으로 관련 시장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여러 개선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

문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식물성 식품들의 명명법을 가지고 많은 논란

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식물성 우유가 진짜 ‘우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 등의 여부다. 그와 다른 측면에서 세포 기반 식품은 앞

서 말한 GMO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직면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신규영역, 신생제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 때문에 성급하게 여러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완성도 높은 한 

제품으로 시험을 해보고 문제가 되는 점들을 파악 후 후속 유망

제품들을 선보이는 게 맞다고 Manvati 박사는 말했다. 2019년도

부터 시작한 Clear Meat는 연구시작 18개월 이내에 지금 개발 중

인 세포 기반 다진 닭고기를 상용화시킬 계획이었지만 모두가 알

다시피 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

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개발하고 상용화를 시킨 다음 

다른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식물성 식품 선호 트렌드가 크

게 유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이미 식물성 식품사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투

자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도에서는 지

금 식물성 식품들의 명명법을 가지고 제조기업들과 해당 국가의 식약청

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자면 식물을 기반으로 만든 

우유가 진짜 ‘우유’라 불릴 수 있을지 하는 점 등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서 향후 식품산업에 큰 변동을 가져올 세포 기반 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포 기반의 닭고기는 실제 양계장의 닭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명명법 논란에 휩쓸 일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인구의 27%나 육박하는 강도 높은 채식주의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련 산업은 잠재적으로 발전 가

능성이 높은 분야로 한국 내에 제조사 및 연구기관 등도 해당 식품의 글

로벌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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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20/11/17/All-Clear-for-cell-based-Indian-firm-pilots-clean-chicken-mince-with-focus-on-price-parity-and-acceptability




